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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증언을 통한 운조루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 space of UNJORU through the testimony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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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ays of housing usage and aspects of resident’s life based on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house

“UNJORU” as time passed. In other words, it explains how the traditional life has changed. these days compared to late

Joseon dynasty. It also explains how the meaning of the place changed by life style change and the aspect have

changed in women’s perspective. This is for restoring the time period that the life dairy was recorded later time period.

We can trust Mrs. Lee who is the eldest resident of them at the present in UNJORU. The method of study proceeded

by interview format. It is classified a meal place and a folk-beliefs the daily life the funeral rites non-daily life, such as

in this proces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nsciousness and life form at the time of residents. As a result, Ryu’s

family life style has preferred a more modern life style than traditional life style by time as well as society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possible to analyze how the external formality of traditional house has kept but internal

formality has chang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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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주택은 사랑채, 안채, 행랑채, 사당 등이 모여 하나

의 전체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종래의 주택에 관한 연구

에서는 단위 혹은 집합된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한국전쟁이후인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행

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사대부의 주택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주로 16~18세기

에 집중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주택의 공간적 특징과 의

장 및 양식적 특성을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

차 개별주거로의 관심, 주거건축의 배경사상, 변천과정, 규

모, 설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연구로 진

화하였다.

하지만 주택은 물체로서 구성된 건물이지만, 인간이 거

주하는 곳이며 거주자의 의식과 생활이 선행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으로 구성된 건물뿐 아니라, 그 속에

서 살아왔던 거주자의 생활도 함께 논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본 연구는 현재 운조루1)의 거주자를 중심으

로 주거의 생활행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주거 안에서의 인간의 생활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삶의

방식이 변화해 가며, 그 변화에 따라 주택을 이용하는 방

식도 달라져 간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

양상과 주택의 이용방법을 고찰하여 조선후기에서부터 전

해져 오는 전통생활의 방식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변화에 따른 장소적 의미와 생활의 행태가 과거

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운조루에 관한 종합적 조사는 1987년『국립민속박물

관』2)과 2007년『문화재청』3)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운조루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운조루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

되고 있다. 한편, 1968년 이미 김정기와 장주근은 건축학

적 입장으로부터 운조루의 건축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구례운조루』4)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1) 운조루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에 현존하고 있는 조선

후기(18세기 1776년)의 대표적인 전라도 지방의 건축물이며, 중요민

속자료 제8호(1968년 지정)로 지정된 전통상류주택이다.
2)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1988). Relics of Gurye-

Unjoru(The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Research Reports

No. 4). KwangJu: Samhwa Munhwa Press.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7). Gurye-Unjoru,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 8, Korean traditional houses.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Kim. J. K. & Jang. J. K. (1968). Gurye-Unjoru. Folk materials

Survey Report. Vol.8. Education ministrie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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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조루의 건축조영에 관한 연구는『구례 운조루의 영

조에 관한 사료적 고찰』5)과『구례 운조루의 주택사 연

구』6)그리고,『구례 운조루의 창건과 변천에 관한 연구』
7)가 있다. 위의 연구는 일기와 건축도의 기록 자료를 바

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운조루의 창건배경과 현재에 이르

기까지의 규모의 변천, 공간이용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운조루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는『전라구례오미동가

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8)가 있다.

이 논문은 운조루에 관한 서화류에 근거하여 그림 표현

에 있어서 시점의 문제로부터 거기에서 주거의 공간구성

을 해석하고 있다.

운조루의 건축설계에 관한 연구는『구례 운조루의 건

축적 특성』9)이 있다. 이 논문은 운조루의 배치, 평면 및

구조방식 등을 기본으로 한 설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운

조루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운조루의 장소적 의미를 밝힌 연구는『조선의 주택

「운조루」에 있어서 현판·가계계승·제사로부터 본 거주

의 장소의 규명-「거주」의 장소론적 연구(PART 1)』10),

『조선의 주택「운조루」에 있어서 은거로부터 본 거주

의 장소의 규명-「거주」의 장소론적 연구PART 2）』11),

『조선의 주택「운조루」에 있어서 상례로부터 본 거주

의 장소의 규명-「거주」의 장소론적 연구PART 3）』12),

『생활일기를 통한「거주」의 장소론적 연구-조선의 주

택「운조루」를 중심으로』13)가 있다. 이들 연구는 운조

루에 소장된 문헌기록 중의 하나인『운조루의 생활일기』14)

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일상생활에 따른 인간과 주거의

관계 안에서 거주의 장소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외에

도, 사회생활사 연구로는『한말-일제시기「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15), 조경사 연구로는『구례 운조루

정원에 관한 연구』16),『구례 운조루의 조영사상에 관한

연구』17), 그리고 지리학 연구로는『일기를 통해서 본 한

말-일본통치기시대 양반 소지주의 활동 공간』18)이 있다.

이상을 개관한 운조루에 관한 기존연구는 건물의 규모

변화나 조영과정 및 계획 혹은 중국의 주자가례에 기인

한 주택의 공간구성원리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소적 의미를 밝힌 연구는 본 연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반면, 운조루의 생활일기가 기록된 범위 내

에서 논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본 연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주생활을 중심으로, 생활

상에 나타난 생활공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지향하고 있

으며, 이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다른 시점을 제공한다.

3. 연구방법과 내용

전통주택에서 과거의 주거생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역

사의 기록이 유용하지만, 기록물이 기록된 이후의 주택에

서의 생활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자의 증언이 기록물을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

구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운조루의 생활

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1936년 이후의 주거 생활모습

을 밝히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1936년대와 가장

가까운 현 거주자는 운조루 9대 종부인 이길순 할머니가

가장 연장자이며, 현재 81세(1935년)로 19살이 되던 해

(1954년)에 처음 운조루에 들어와 현재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1936년 이후의 가장 빠른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

서는 이길순 할머니의 증언이 생존자 중에서는 가장 신

13) Kim, B. J. (2014). A Study on the Topological theory of place

through Living diary: Based on the “UNJORU” in Joseon Dynasty.

Unpublished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Kyoto, Kyoto, Kyoto

city, Japan.

14) 운조루의 생활일기는 창건주 류이주의 종손인 류제양의 일기

『是言』과 그의 손자인 류형업의『紀語』가 남아있다. 양 일기는

시기적으로 연속한 것으로『是言』은 1851년부터 1922년까지『紀

語』는 1898년부터 1936년까지로 양자를 합치면 전후 86년간의 주

변사정이 쓰여 있다.
15) Lee, H. J. (1996). The State of the Rural Society as Described

in the Daily Diaries during the Late Chos?n and the Japanese

Annex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4). 99-117

16) Choi, M. B. (1997). A Study on the Unjoru Garden of Gury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5(2), 147-154.

17) Shin, S. S. (1999). A Study on the Trend of Construct Thought

in the Gurye Unjoru: Traditional Private Upper Classed Hou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7(2), 69-78.

18) Jung, C. Y. (2004). Activity Space of Yangban Landlords during

the Colonial Era: Based on the Kieo written by Ryu Hyeong-eo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6), 922-932.

5) Park, I. S. (1994). A historiography on the construction of Unjoru

in Gury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Association of Korean,

3(2), 203-214

6) Park, I. S. (1998). A Study on the History of House in Gurye:

Mainiy the literature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the

spa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14(2), 195-

208.

7) Kim, W. J.(2008). A study on the foundation and change of

Gurye-Unjoru.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Association of

Korean. 17(4), 181-195.

8) Choi, S. Y., Kim, K. H. & Hong, D. H. (2001).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njoru showed in The Family hereditary

Drawing. Oh-Mi-Dong-Ga-D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17(11), 133-141

9) Jang, S. J.(2014).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joru

House in Gury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5),

83-91.

10) Kim, B. J. & Nishigaki, Y. (2012). A Study on the place of

dwelling seen from Boards, Family Successions and Religious Rites

of “UNJORU” in the Joseon Dynasty: Topological theory of place

on dwelling (Part 1).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77(675), 1223-1229.

11) Kim, B. J. (2013). A Study on the Place of Dwelling Observed

from Retirement of “UNJORU” in the Joseon Dynasty: Topological

theory of place on dwelling (Part 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78(691), 2047-2053.

12) Kim, B. J. (2014). A Study on the Place of Dwelling Observed

from Funeral Rites of “UNJORU” in the Joseon Dynasty:

Topological theory of place on dwelling (Part 3).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79(703), 2085-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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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4년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거주자의 생활상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현거

주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면담방식19)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1954년 이전 생활과의 비교를 위

해『운조루의 생활일기』도 함께 검토한다.

면담방법은 거주자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식사, 기거장소,

농사, 민간신앙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제례나 상례와 같

은 비일상 생활을 구분지어 당시 거주자의 행태와 의식

을 파악한다. 거주자에 의해서 추출된 주생활의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생활이 어

떻게 변화하였고, 또 주택의 이용방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결론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II. 운조루

1. 입지특성

운조루의 입지는 풍수 지리적 배경을 가져20) 명당의 형

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마을 뒤로는 지리산 노

고단이 남측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전방에는 이들

사이에 흐르는 계천에 의해서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가 펼

쳐져 있다. 또, 섬진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어, 배

산임수의 전형적인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마을

의 전방인 섬진강의 맞은편에는 안산의 역할을 하는 오

봉산이 있으며, 더욱 먼 곳에 계족산이 있어, 주작의 역

할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측에는 왕시루봉이, 서측

에는 천왕봉이 있어, 이들 산의 좌우를 청룡과 백호라 하

고 있다21).

운조루는 예부터 풍수 지리적 명당이라 하여 세간의 귀

목을 모아왔다. 이중환의『택리지』22)에서는 조선에서 가

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서 전남구례의 구만23)을 들고

있다. 한편, 1931년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조선의 풍

수』24)에서도 찾아볼 수 가 있다. 또한, 류씨가의 문서인

『운조루의 생활일기』에는 운조루의 명당에 흥미를 가진

자의 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전출입에 관한 기록이 곳곳

에 남아 있어 그 기록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건축과정

운조루의 건축배경은 창건주 류이주(1726-1797)의 경력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그는 17살에 한양으로 상경해 28세 무렵(1753년 영조29

년)무과에 합격해 많은 무관직을 역임하였다25). 그리고 류

이주의 행적을 기록한『삼수행장실록』26)에 의하면, 1774

년에 삼수유배로부터 돌아와 운조루를 세웠다(1776년)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류이주는 무관직에 의한 축성공사의

경험을 통해서 건축 조영능력이 있었으며, 부지로서 전라

남도 구례를 선택한 이유도 이중환의『택리지』에서 전

하고 있듯이 수리의 조건이 가장 좋았었다는 점, 그리고

1771년에 류이주가 군수로 역임한 낙안이 구례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운조루의 조영배경이 짐작된다.

24) Murayama. J. A translator Choi. G. S.(1990). feng shui of the

Joseon Dynasty. Seoul: Mineum Press, 659-696. <전략>비기에 말

하기를, 이곳 어디에<금귀몰니>, <금환락지> 및 <오보교취>의 세

개의 진형이 있어(이상의 셋을 상대, 중대, 하대라고 하며 하대가 최

길지로 되어있다.) 이것을 찾아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 힘 안들이고

천운이 있어 부귀영달 한다고 한다. 이곳 제일의 구가 유씨의 집이

오미리에 있는데, 그 택지는 유씨의 원조 유부천이란 사람이 지금부

터 300년쯤 전에 복거한 것이라 한다. 유부천은 서울까지 밤마다 구

름을 타고 왕복할 만한 방술에 통한 자였다. 그가 좋은 집의 초석을

정하고자 할 때 뜻밖에 귀석을 출토했다. 비기에 이른바 <금귀몰니

>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과연 유씨는 번

영을 계속하여 이 지방 제일의 호가이며 자산가가 되었다. (출토한

귀석은 비기에 말한 금귀몰니이다. 금귀는 현재 유씨 집안의 가보로

소중히 소장되어 있다. 크기가 어린아이 머리만하고 거북 모양을 한

석괴이다. 이것을 넣어 둔 상자 뚜껑에는 <崇禎紀元後三丙卯年五美

洞瓦家開基時所出石云耳o 壬戌五月十一日乙已書>라고 적혀있다.)

<후략>.
25)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1988). Relics of Gurye-

Unjoru (The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Research Reports

No. 4). KwangJu: Samhwa Munhwa Press. 32. 1767年水禦廳把摠

城機別將(南漢山城女堞築造), 1768年南道兵虞候, 1771年樂安郡守,

1773年三水流配(1774年풀려남), 1776年咸興城役後嘉善大夫五衛將,

1777年尙州營將, 1782年龍川府使, 1786年慶尙中軍(營城築造), 1789

年三水府使·水原中軍(園役), 1791年資憲大夫豊川府使를 역임.

19) 면담의 방식은 생활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측면에서부터 점차 일

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면담내용은 최소한의 편집만 이루어졌다.

20) 운조루가 자리 잡은 곳에는 금거북이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곳이

라 하여 금귀몰니(金龜沒泥), 신이 입에 물고 있던 금가락지를 떨어

뜨린 곳이라 하여 금환락지(金環落地)라는 지세로 부귀영화가 샘처

럼 넘쳐나는 명당이라 불리고 있다.
21)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1988). Relics of Gurye-

Unjoru(The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Research Reports

No. 4). KwangJu: Samhwa Munhwa Press, 26.

22) Lee, J. H. A translator Lee, I. S.(2005). Taekrisi. Seoul: Eulyoo

Munhwa Press, 86.

23) 운조루의 복거초기부터 전해져 온 풍수설, 명당설 등에 의해 금

환(金環), 귀만(歸晩: 류이주의 별호), 구만(九萬: 현재 토지면 소재

지)이라는 별칭은 같은 장소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Figure 1. Feng-Shui Theory of UNJORU
Source. A total investigation report of korea folklore (1992). No. 21.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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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조루는 큰사랑채를 중심으로 3개의 채, 24칸의 동서

행랑, 그리고 사당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랑채는 가장

의 거처장소인 외사<수분실(隨分室), 운조루(雲鳥樓), 족한

정(足閒亭), 이긍재(二肯齋)>와 장자의 거처장소인 중외사

<담락와(湛樂窩), 귀래정(歸來亭)>그리고,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하외사인 농월루(弄月樓)로 구성되어 사랑의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건초기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27)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804년 전후 무렵

동서랑과 루를 철거하여 1차 축소되며, 1860년대에 동서

행랑과 동족점실 등이 부분 철거되어 2차 축소된다. 그리

고 1900년대 초두와 1910년대 중반에는 농월루와 중외사

및 각종 협문이 철거되고 3차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26)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1988). Relics of Gurye-

Unjoru (The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Research Reports

No. 4). KwangJu: Samhwa Munhwa Press. 37-38. 尹師國編: 三水

公行壯，<前略>풍수설에도 또한 밝아, 구례의 귀만(歸晩: 현재의 오

미동으로 귀만과 금환, 구만은 같은 지명으로 보고 있음)에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삼수의 유배지에서 돌아와 형(류이혜)

과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이 타향에 들어왔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오

미동의 집터를 길지라고 했었으나 바위가 험하여 누구도 감히 집터

로 활용하지 못했다. 공이 이에 웃으며 말하기를 “하늘이 이 땅을 아

껴두웠던 것은 비밀스럽게 나를 기다리신 것”이라 하면서 수백 명

의 장정을 동원해 그날로 터를 닦고, 사촌동생(류이익)의 집도 곁에

지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前略>事務方技多所通曉於堪輿家亦

知其略見求禮之歸晩，意欲卜居自o 三水謫環奉名吉地盡室而往異鄕

無與助
。

大度地經始屋百餘間人言此基素名吉地巖險難爲力故人莫敢占

矣o 公笑曰天 地木必其待我也役用數百丁, 不日而基成又邀其從弟傍

爲之家自成一聚落乃曰家居雖眞若使之不免飢寒豈邀欲同居之意<後略>」

Figure 2. Floor plan of UNJORU
Note. This plan was made based on a site investigation (2010-2015) and the report (Gurye-Unjoru,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 8 (2007), Korean

traditional houses) issued at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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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초기 品자형28)의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의 운조루의

실측평면29)과『오미동와가구시전도』30)를 중첩시켜 각 실

의 위치와 규모, 명칭을 평면도로 작성하였다.

III. 거주자 생활내용

1. 1954년 이후의 거주 변화

1954년 이후의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운

조루의 거주자의 공간사용 변천과정을 살펴봐야한다. 거

주자 현황은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내가 시집올 당시에 할머니 계시고, 시아버지(8대 류증

교 1906-1971),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제가 세분 있고, 시

누이가 두 분 있고, 그리고 남편(9대 류종숙 1930-1991)이

살고 있었다.”

류종숙의 아버지인 류증교는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

지만, 그 중 장남이 여순반란사건(1948년 10월 19일) 때

경찰에 의해 사망하여 차남인 류종숙이 장남의 역할로 대

를 잇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운조루에는 면담자를 포함한 총 9명이 기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조루에는 직계 가족 이외에 하

인도 함께 거주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들

을 내보내게 되며, 직계 가족들만 기거하는 주거공간이

형성된다.

“하인들은 시대가 변해서 떠났다. 우리 할머니가 노잣돈

을 주어 다 내 보냈다. 이제 니들도 양반 노릇하면서 살라

고 말씀하셨다. 운조루에 남아있는 종문서도 불태워 버렸

다. 그거 보면, 나중에 문제 있을 거 같아서….”

사회의 변화는 과거 사유재산의 일부로 여겨왔던 하인

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욱이 그들의 안위를 염려

하여 노비문서를 불태워 없애는 등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

어간 이 시기에 사회적, 생활적 측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

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거주자의 점유 공간

1954년 당시 운조루에 기거했던 거주자들은 각각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였으며, 점유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

다. 계속해서 아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안채 작은방에서 살았다. 밑에 방에서는 불을 땠

는데, 따뜻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그 윗방에

서 지냈다. 시어머니는 큰방(안채)에서 지냈다. 주인양반은

책뱅이라고 그곳에 계셨고, 사랑방(수분실)은 시아버지가

계셨다. 시아제들도 사랑에 살았다.”

먼저, 당시 운조루의 연장자인 시할머니 즉, 류증교의

어머니는 안채의 동 하방이 기거 장소가 된다. 시아버지

인 류증교는 큰사랑채의 수분실(사랑방)을 점유하며, 면담

내용에서 주인양반과 책뱅이는 각각 류종숙(남편)과 이긍

재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시아제는 류종숙의 형제들을

의미하며 그들은 사랑채에서 기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시집오고 나중에 시아제들도 결혼하여 분가하였

다”고 면담자는 전하고 있다. 한편, 종가집의 며느리이자

주인공의 시어머니는 안채의 정침에서 기거하였으며, 이

길순 할머니는 동 상방에서 기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1954년 당시 운조루의 거주변화를 살펴본 결

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운조루에서

도 그 변화에 대응해 갔다. 한편, 기거방식에 있어서는

『운조루의 생활일기』(1851-1936)에서 보여 지는 조선후

기 거주자의 공간점유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어, 이 시

기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유형으로

부터 거주의 장소적 의미와 생활행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생활유형별 거주 패턴

1. 식사공간

주거생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침과

더불어 식생활31)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식

생활 문화는 상하, 남녀구분이라는 이분법적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이해해 왔다32). 다만, 현대에 이르러 주거가 변

화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양식으로 바뀌었다33).

27) 운조루의 규모변화에 관한 기술은 Park. I. S. (1994). A
historiography on the construction of Unjoru in Gury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Association of Korean, 3(2), 203-214와 Park,
I. S. (1998). A Study on the History of House in Gurye: Mainiy the

literature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the spa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14(2), 195-208.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28) 가옥의 규모는 1793년 류이주가 68세가 되던 해, 그의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때 기록한 분재기(分財記)로부터 알 수 있다. 祠堂

二間, 體舍九間, 東翼廊三間(層樓四間), 西翼廊三間(層樓三間), 前行

廊六間, 中外舍三間, 外舍八間, 東行廊十二間, 下外舍四間, 大門一間,

西挾廊三間, 東足砧舍三間, 西行廊十二間, 內·外厠二間으로서 총78

間이 되며, 건립당시와 동일한 원형적 규모이다.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8). Ancient Documents of Korea No. 37 and 38,

Gyeonggi-d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5. 가옥의 형태는

求禮五美洞家圖(1800年前·後推定)와 五美洞瓦家舊時全圖(1916年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9) 운조루의 현장조사와 실측은 2010년 2월27일부터 양일간에 걸

쳐서 행해졌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방문하고 있다.

30) 오미동와가구시전도(五美洞瓦家舊時全圖)는 1916년 류제양의 가

옥중수기에 첨부된 운조루의 평면도이며, 전체 건물의 구도를 한눈

에 볼 수 있어 가옥의 평면과 규모, 건물의 존폐현황을 수치로 표시

한 것이다. 구례: 운조루.

31) 규합총서(閨閤叢書1809년)나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1670년)에

기록된 다양한 조립법의 발달과 그 종류를 보면, 조선시대의 식생활

에 대한 중요성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하루 중 아침식사를 가장 중

요하게 여겼다.
32) Kang. I.H. (2000). The dietary life history of korea. Seoul:

Sanyoung Press. 23. 유교에서 남녀불공식(男女不共食)이란 말은 본

래 같은 밥그릇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취하나, 이를 왜

곡하여 한 상 혹은 한 장소에서 남녀가 밥을 먹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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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조루의 과거 주인인 류제양(1846~1922)과 류형업

(1886~1944)의 시대에는 식사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아래의 일기 내용에서 확인 해 보자.

○ 류형업『紀語』 6권, 1904년(甲辰) 11월15일

종조모 생신일이라 집안 모든 친척들이 모여 함께 식

사를 하였다34).

○ 류형업『紀語』 9권, 1907년(丁未) 5월4일

내 생일이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35).

○ 류형업『紀語』 9권, 1907년(丁未) 10월29일

아들 증교의 첫돌이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같

이 하였으며, 조부님께서는 시를 지으셨다36).

○ 류형업『紀語』 11권, 1909년(己酉) 4월27일

조부님 생신일이다. 아침에 집안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인근 마을의 노소사람들을 초청했다37).

○ 류형업『紀語』 21권, 1919년(己未) 12월8일

조모님의 회갑이다. 아침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내실에

서 밥을 먹었다38).

○ 류형업『紀語』 22권, 1920년(庚申) 12월8일

조모의 생신일이다. 집안에 불화한 일이 있어 자손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없으니 어찌 현명한 자

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39).

○류형업『紀語』 34권, 1932년(壬申) 5월4일

내 생일날이어서 모두 모여 식사했다40).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사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생일이나 회갑, 돌과 같은 특정 시기에만 기록되

어 있다는 점과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류형업의 1920년도 기록에서는 조모의 생신일

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화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에서도 포착 되듯이, 특

정 시기를 제외한 평소의 식사공간은 소규모 혹은 단위

공간에서 행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1954년 이

후에는 운조루의 식사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식

사공간을 어떻게 구분 짓는 지 이길순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자.

“식사할 때는 시아버님이 큰방(안채의 정침)으로 오셨다.

상을 어떻게 놓느냐 하면은 시아버지랑 할머니는 겸상을

해 드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른 한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래갔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온기가 부쳐서 할머니 방으

로 진짓상을 내드렸다. 그때도 시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이

겸상을 드셨다. 시아버지가 할머니를 따라 옮겨 가신 거다.

큰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제들이 드셨다.”

혹시, 당시 운조루의 연장자인 할머니께서 집안의 권력

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추가 질문에 “권력은 시아버지

가 가지고 있었다.”는 답변으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

분은 당시 가장인 시아버지가 시할머니의 식사자리에 따

라 이동하는 것에 있다. 즉, 안채의 큰방인 정침에서 동

하방으로 식사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할머

니가 돌아가신 이후, 시아버지는 자신의 거처인 수분실(사

랑방)에서 식사를 한다.

“근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시아버지는 큰방으로 안

오시고, 사랑에서 드셨다. 또 일꾼상도 놓았다. 전에는 안

방에서 먹지 못하고, 사랑 밖에서 먹었다. 나중에는 큰방

에서 한데 먹었는데, 상은 따로 차렸다.”

성별에 관계없이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

족의 식사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운조루의 어른이자 연장

자인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모자관계로 겸상이 이루어지

는데, 이는 장남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시 말하면, 운조루를 이끌어 가는 가장과 그를 낳은 어머

니로서의 위치가 수직구조의 혈연체계인 가부장제의 속성

을 보여주는 것이며, 양자 간의 행동을 통해 모자관계의

확립을 다지는 의식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운조루

는 가부장적 체제하의 남존여비 및 상하 위계질서에 의

하면서 연장자에 대한 중심성을 지니기 위해 시아버지는

시할머니를 따라 식사공간이 이동하게 된 것이며, 시할머

니가 돌아가시자 운조루의 연장자가 된 시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그 중심을 두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류씨가의 식사공간은 시대변화에 따른 편의성보다는 연장

자 중심의 유교원리를 따랐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3) Korea University (1995). Daily Life, The Clothing, Food and

Housing Life. No. 2.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Korea Univ., Press.

34) 柳瑩業『紀語』6券 1904年(甲辰) 11月15日, 曾祖母主生辰日也

而堂內諸族會飯o 

35) 柳瑩業『紀語』 9券 1907年(丁未) 5月4日, 我生朝日也會飯o 

36) 柳瑩業『紀語』9券 1907年(丁未) 10月29日, 是月而小盡也曾敎

兒初朞朝也而內會飯祖父主有詩o 

37) 柳瑩業『紀語』 11券 1909年(己酉) 4月27日, 祖父主生辰日 朝

堂內會飯請 里(割註: 老少諸彦)o 

38) 柳瑩業『紀語』21券 1909年(己未) 12月8日, 祖母主甲也而朝親

戚咸集會飯內寢o 

39) 柳瑩業『紀語』22券 1920年(庚申) 12月8日, 祖母主生辰日也 而

家有不和, 未得會飯, 是而汝 之有 子子小呼o 

40) 柳瑩業『紀語』 34券 1932年(壬申) 5月4日, 我生朝也會示也o 

Figure 3. Meal route of father-in-law (Ryu jeung-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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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침장소

 취침장소는 기거장소와 직결되어 있으며, 생활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류씨가

의 기거장소는 전장의「2. 거주자의 점유공간」에서도 서

술하였듯이 각각 기거해야 할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8년 여순반란사건으로 류증교(시아버지)는 장

남을 잃은 아픔에 류종숙(남편)의 기거 장소를 사랑채가

아닌, 안채로 명하게 된다.

“옛날에 여자하고 자면 남자 몸이 약해진다고 하여, 꼭

사랑에서 잤다. 한 달에 두 번씩만 허락하였다. 이제는 남

편하고 한방에서 잤다. 왜냐 하면은 주인양반 성님이 있었

는데, 사건(여순반란사건)에 죽었다. 그 사건이 있는 이후

로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이)일찍 죽은 것이 한이 돼 주인

양반(남편)을 안에서 자게 내버려뒀다.”

이길순 할머니의 증언 내용으로 보아 당시에도 남녀 기

거장소에 대한 유교의식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

순반란사건을 계기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으

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채는 사회와 연결되는 곳

을 의미하며, 그곳에서의 기거는 사회적 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아들(류종숙)

의 안위를 걱정하여 기거장소를 안채로 명하게 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혹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분이

다시 사랑에서 기거하지 않으셨나? 라는 추가 질문에 “그

렇지 않았다. 그대로 사랑은 비워두고, 안채 큰방에서 나

랑 지내다 돌아가셨다.”라는 답변으로 보아 시대변화에 따

른 사랑채가 갖는 기능은 퇴색해 가지만,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는 사랑채의 의미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의례장소

조선시대 의례에 있어서 제사와 상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그 실행 장소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규정

해 왔다41). 대체적으로 제사는 대청에서 행해지며, 대청이

없는 민가에서는 안방에서 대신하였다. 상례장소 역시 마

루로 구성된 대청 혹은 안방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운조루 생활일기』에 기록된 제사와 상례는

일반적인 규범과는 다른 장소와 행태로 행해졌다42). 즉,

제사는 집의 중심을 정침에 두고 그 의미를 사랑방(수분

실)에 부여하여 사랑방이 제사를 행해야 할 중심장소로

하고 있다. 한편, 상례는 가족의 신분질서에 따라 위계에

어울리는 각각의 공간에서 행해진다. 이처럼 일반적 규범

과는 다른 의례공간의 이용방법이 면담자의 시대에는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제사는 큰방에서 안모시고, 사당에서 위폐를 가져와

병풍치고 대청에서 모셨다. 방에서 지내지 않은 것은 애들

이 대소변을 거기에서 하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였다. 하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제사를 다시 방에서 지냈다. 한 달에

두세 번 제사가 있으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세상 따라 살

자라고 한 거다.”

 면담자가 연장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유교원리의 전통

을 이어 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간소화되어 그 명맥만 유

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사 장소가 대청

에서 안방으로 이동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위의

증언대로라면, 대청에서 제사가 행해졌던 시기의 권력자

41) Zhu, X. A translator Im, M. H. (1999). Confucian Ritualism.

Seoul: Yemoonseowon Press.

42) 운조루의 제사와 상례에 관한 각각의 연구는 Kim, B. J. &
Nishigaki, Y. (2012). A Study on the place of dwelling seen from

Boards, Family Successions and Religious Rites of “UNJORU” in

the Joseon Dynasty: Topological theory of place on dwelling (Part

1).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77(675), 1223-

1229.와 Kim, B. J.(2014). A Study on the Place of Dwelling
Observed from Funeral Rites of “UNJORU” in the Joseon Dynasty:

Topological theory of place on dwelling (Part 3).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79(703), 2085-209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Formality place of UNJORUFigure 4. A living place of UNJ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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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이었다는 점이며, 안방에서 행해졌던 시기의 권력

자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된다. 이를 해석하면, 남성입장

에서는 유교적 원리를 고수 한 것이며, 여성입장에서는

유교적 원리보다 생활의 편의를 우선시 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류제양과 류형업의 시기에 중요하게 생

각해 왔던 정침의 중심성이 세대가 이어질수록 대청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 중심이라는 상징성은 생활의 편의라는

의미로 변해간 것이다. 한편,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 즉

상례장소에 있어서는 안방이 상징적 공간이 된다. 계속해

서 이길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두 큰

방에서 장례를 치렀다. 죽으면 다 큰방으로 가는 거다.”

가족의 신분질서와 공간의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장

소에서 행해졌던 과거(류제양과 류형업의 시대) 류씨가의

상례 규범이 한 장소인 안방(정침)에서 행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죽으면 다 큰방으로 가는 거다.”라는 내

용으로 부터도 가족질서에 대한 인식이 신분위계가 아님

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된다.

4. 민간신앙

전통사회에서 집은 물체의 의미를 넘어, 생명체로서 인

식하고 있었다. 류씨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라만상

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의 허락아래 살

아갔다. 조왕( 王)신께 축문을 올려 고사를 지내며 가족

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은 유교 사회 속에서도 이

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류형

업의『紀語』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류형업『紀語』 12권, 1910년(庚戌) 1월13일

축문(祝文)을 지어 밤에 조왕제를 지냈다. 그 축문은 다

음과 같다. “유세차(維歲次) 경술(庚戌) 정월(正月) 병오(丙

午) 13日 무오(戊午) 집주(家主)인 참봉(參奉) 모(某)는 감

히 조왕 대성신(大聖神)님께 고하나이다. 새로 정월을 맞

이하여 이에 복길(卜吉) 일에 여러 음식을 이미 정갈하게

준비하고 목욕재계하여 이같이 잘 차려놓고 우리 집이 편

안하기를 정성을 다해 머리를 조아려 공손히 절을 올리

고 돌아보니 염숙함에 지신(地神)이 삼가도 두려워하니 오

셔서 흠향하소서.”43)

대부분의 민간신앙은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었으며, 위의 류형업의 기록에서도 같은 맥락을 보이

고 있다. 한편, 면담자는 조왕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에 조왕제를 지낼 때는 채소반찬을 하고 밥을 지어

서 뒤안(뒤아지 돌: 뒤안의 넓적한 돌), 장꼬방(장독대), 대

문간, 곳간(광)에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

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는 고사를 꼭 챙기셨다. 먹고살기

위해 한 것인데, 나는 하다가 말았다.”

말씀하신 고사 이외에 다른 고사는 없었냐는 추가 질

문에 “다른 건 하지 않았다.”는 말로 운조루에서는 조왕

제가 유일한 민간신앙으로 보여 진다. 조왕은 본질적으로

화신(火神)이다. 조왕신은 화신이라는 성격상 부엌의 존재

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것 중 하나이다44). 조왕제는 각 지방별로 특색이 있지만,

자녀의 공을 빈다는 점과 부엌이 중심장소가 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45).

한편, 류씨가에서는 조왕제를 지내는 장소가 뒤안, 장독

대, 대문간, 곳간으로 이들 각각의 장소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뒤안은 음식을 장만하는 곳, 장독대와 곳간은 식량

을 보관하는 곳, 대문간은 식량이 들어오는 곳으로 주로

실생활에 관련된 장소를 고사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을 갖는다. 더욱이 “먹고살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에

서도 그 특징을 뒷받침해 준다. 집안과 자녀의 안녕에 대

한 이념을 넘어 조왕제는 실용적인 면으로 활용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왕에 대한 신앙심의(信仰心意)

나 신체(神體)의 형태, 조왕의 본질이 점차 현실적으로 반

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5. 가계계승

주택에서의 생활방식은 시대상황에 따라 함께 변화해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대가족을 거느

리며 230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운조루도 예외는 아니었

다. 현재 이곳에는 면담자인 이길순 할머니와 그의 장남

만이 집을 지키며 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면담자는 앞

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시대 흐름에 따른 생활의 방식이

44) Korea University (1995). Korean Folks, Religion. No. 3.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Korea Univ., Press. 96.

45) Ibid. 97-100.

Figure 6. Jowang rite area

43) 柳瑩業『紀語』 12券 1910年(庚戌) 1月13日, 作祝文夜行 王

祭o (割註: 其祝文曰維歲次庚戌正月丙午朔十三日戍午家主參奉○○

○敢告于 王大聖神之位値o 慈新正爰卜吉日庶羞旣精于以齊沐依彼

具佑安我家宅 誠稽首眷 穆地神肅如則來鄕食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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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 가는 것에 순응하였지만, 운조루의 대를 잇는 것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3남 2녀를 두었다. 딸들은 모두 남편 따라 출가외

인이고, 큰 아들은 여기서 같이 살고, 둘째와 막내는 우리

집 인근에 살고 있다. (집이 넓은데 차남과 삼남이 이곳에

들어와 살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 밖에서 꾸준히 살아 나가야지.

(큰 아드님께서 몸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

중에 누가 관리하는가 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 우리 큰

아들이 몸이 안 좋아 관리하기 힘들다. 하지만 큰손자(큰

아들의 장남)가 할 거 같다. 큰아들 큰손자가 이곳을 지키

고 다른 놈들은 내 보내고….”

유교의식에 따른 전통주거에서 가계계승은 가장은 사랑

채의 사랑방을 점하고, 대를 이을 장자는 사랑방의 하위

공간에서 기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46)<Figure 4>. 그러나

위의 증언에서도 포착되듯이 사회 변화에 따른 유교의식

은 명맥만 유지된 채 형태만 남겨지고 방식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형성되어갔다. 즉 류제양과 류형업의 시대와

같은 순차적인 장소의 점유로 인한 가계의 승계가 아닌,

시대상황에 따라 나름의 방식대로 운조루를 유지해온 것

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전장의「2. 취침장소」에서도 말

하고 있듯이 시아버지(류증교)가 돌아가시고, 가계계승의

상속자인 남편(류종숙)은 사랑채에 기거를 하지 않은 채,

운조루의 가계를 경영하였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운조루의 가내문서인『운조루의 생활일기』

가 쓰여진 이후의 생활을 거주자 측면에서 전통생활의 방

식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에 따른 장소

적 의미와 생활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현재

운조루의 9대 종부인 이길순 할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밝

힐 수 있었다. 전통주택에서의 생활은 유교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장유유서, 가부장제, 부부유별 등에 의해서

가내질서가 형성되고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거주의 방식도 변해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운조루의 구체적인 생활의 장으로

부터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즉, 규범과 이념이 아닌, 운

조루에 거주하는 실제 인간의 생활의 모습으로부터 거주

의 당면을 밝힌 결과 아래의 <Table 1>과 같은 생활유형

별 특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먼저, 류씨가의 식사공간은 연장자 중심의 유교원리를

따랐다. 취침장소에 있어서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게

되며, 그 대상이 사랑채가 되었다. 특히, 사랑채는 사회와

연결되는 장소였으며, 그곳에서의 기거는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였다. 의례장소에 있어서 운조루는 유교적 원리보

다 생활의 편의를 우선시 하였다. 제사의 중심공간이 정

침에서 대청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 중심이라는 상징성은

생활의 편의라는 의미로 변해갔다. 민간신앙에 있어서는

주로 조왕신을 섬겼으며, 실생활에 관련된 장소를 고사영

역으로 하여 이를 종교적 의미가 아닌, 실용적으로 해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생활의 방식의 변화

에 순응하면서도 가계계승에 있어서는 전통을 고수하였

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유교의 명맥만 유지한 채 형

태만 남겨지고 방식은 독자적으로 변해갔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면담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로 여성의 입장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연구

의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명기해 두고 싶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길순 할머니를 면담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류제양과 류형업의 시대 이후의 가장 빠른 연장자라는 점

과 근현대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당시 운조루의 생활

을 복원하는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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